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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터키에서의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이후의 사회, 정치, 역사』는 1915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터키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기록이다. 검열과 집단학살에 의한 죽음

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터키 국가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

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책이다. 터키의 아르메니아 공동체에서 살았

던 경험이 있는 저자 수시안은 터키 공문서, 아르메니아 국회 회의록, 개인 일기, 회

고록, 구술, 신문, 연보, 잡지,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를 유도한 조례와 

법조항 등 1차 자료를 활용하여 터키 현대사 속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겪었던 경

험을 엮었다.

책은 1장 ‘이스탄불과 지방에 남아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사회적 조건’, 2장 ‘법

적 맥락’, 3장 ‘국가 감시와 반아르메니아 운동’, 4장 ‘1944~1950년 가부장적 선거 위

기’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주요 논제는 터키 내부에 남아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 과정이다. 저자에 따르면, 재산 몰수, 아르메니아 여성 생존자들에게 

일상화된 납치, 차별과 사회적 억압, 여행 금지, 특정 직업 금지, 강제 군복무, 비이

슬람교도에게 부과되는 부유세 등의 관행은 집단학살과 터키의 부인, 그러한 부인

의 제도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저자는 1923년 이후 터키 국가 정책의 목표가 

자국 내에 있는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존재를 법적, 제도적으로 폐지시키는 것이었

다고 결론지었다. 가부장적인 선거 위기는 그러한 구조적 말살 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